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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理解においてさほど違いがないと考えられる。 
 
１）要因①：言語の類似性（語順など） 






























洪訳 나는 게으른 일에는 질색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식모를 특히 괴롭혔다. 
오케이(お慶)는 게으른 식모였다. 
康＆
金訳 










洪訳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나는 일보다도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집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여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바다로 가려고 현관문을 ‘드르륵’ 열자, 밖에 세 명, 




그로부터 사흘 후, 일보다도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된 나는, 
바다에라도 나가 보려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선 현관 문을 드르륵 열었다. 그러자 밖에는 









洪訳 대나무 지팡이로 강가에 난 잡초들을 이리저리 훑어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 





대나무 지팡이로 해변의 잡초를 이리저리 흩으며 한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洪訳 부엌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나는 자주 보았으나 어린 
마음에도 볼품이 없고 이상하게 마음에 거슬려 “야, 오케이, 하루는 짧다고.”라며 어른 
흉내를 내며,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가 오싹해질 정도로 버릇없는 말을 던지고는, 그것도 
모자라 한 번은 오케이를 불러들여 내 그림책에 실린, 몇 백 명이나 우글대는 사열식 
군인들, 말을 타고 있는 자도 있고, 깃발을 들고 있는 자도, 총을 메고 있는 자도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군인들 모양을 가위로 오려내게 하여, 손재주가 없는 오케이는 아침부터 
점심도 굶은 채 저녁 무렵까지 간신히 서른 명 정도, 그것도 대장의 수염 한 쪽을 
잘라버리고, 총을 멘 군인 손을 곰처럼 크게 잘라내고 그럴 때마다 내게 꾸중을 들었으며, 
그 때는 여름이었는데 오케이는 땀을 많이 흘리기에 오려낸 군인들은 모두 오케이의 손에서 
묻은 땀 때문에 축축해져, 나는 끝내 화가 치밀어 올라 오케이를 발로 걷어찼다. 
康＆
金訳 
부엌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꼴사납고 이상하게 비위에 거슬려서 “야,오케이! 하루는 짧다구.”라고 어른같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방진 말을 던졌다. 그것도 모자라 한 번은 오케이를 
시켜서 그림책에 실린 몇 백명이나 되는 우글거리는 군인들-- 말을 탄 사람도 있고 깃발을 
든 사람도 있고 총을 맨 사람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가위로 오려내게 했다. 손재주가 
없는 오케이가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점심도 굶어가며 한 게 겨우 30 명 정도로, 
그것도 대장의 수염 한 쪽은 잘라내 버리고 총 든 군인의 손은 곰의 앞발처럼 크게 잘라 
내거나 해서 그 때마다 일일이 내게 혼이 났다. 여름 무렵이었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오케이가 잘라낸 군인들은 모두 오케이의 손에서 나온 땀 때문에 눅눅해져서 나는 결국 









洪訳 “부모한테도 밟힌 적이 없어요. 평생 안 잊겠습니다.” 울먹이면서 한 마디 한 마디 하기에 
나는 정말 섬뜩했다. 
康＆
金訳 
“부모님한테도 얼굴을 차인 적은 없었는데...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라고 신음하는 듯 



















 첫자식과 망내자식은 변변치못하다는말을 항상듣게됩니다.이것도 일리가잇는말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본성은솔직해서 무엇이나어른들이하는일을 쫓아다니며 흉내내고싶어하고 
귀챤케굴면서라도 어머니가 빨래를하면 빨래흉내를내고 바느질을하면 바느질한다고 
어머니더러바느질감달라구성화같이합니다. 
심부름도 제가먼저 한다구 야단이지요그러나 어머니는 자기일하는데와서 귀챤케구니까 
일이잘안되는것만 생각하고저리가라구 야단을하면 아이들의자유를 뺏고 아이들의 본성을 
잘살려서 무엇히는이치를 잘가르치지안흐며 가만히잇기 만 하는 아이를 얌전한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조선에서는 남자나여자에게 칭찬하는말이 얌전하고점잔타는말을 합니다 
얌전하고점잔타는 말은 동(動)하지안는것을 표시하는것이니 성장중에잇는 아이들이 
얌전하고점잔타는 칭찬을 듣는다면이는 장내성없는 소망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리다구 아이들의 자유행동을 금지하고 어머니나하인이 전혀 一(일)에서 
열까지보살펴주고 밥이라도 떠멕여줄것같이하니까아이의성장은 퇴보하는것밖에 없습니다. 
방도좀 쓸고 싶어도 식모가 빼서서쓸고 이불을좀개켜도 어머니가 이게뭐냐고 하면서 
빼서서개키고 하니까 아이들은 점점 자신을일허서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하는것이상책이라는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케 생각하게되면 이아이는 벌서 
진취성이없어지고 다른사람의 완전한소유물로제의사가없고 의견이없어서 인형과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러는동안에 동생들이 생기면 저는 앉어서 입으로 말만하고 꼼짝도아니하면서 
동생들을부리기만하는 버릇이 생깁니다아이들은 저혼자걸어가는 힘이라든가, 
연구하는지헤라든가생각하는 노력의필요가 없으면 지력이 성장하기는 고사하고 게름쟁이 
못난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일입니다.거기다가 첫아들이나 생기게 되면 세상에 이런귀한일은 
없는것같아서 완집안이떠들고 워하다가 그다음에 게속적으로 아들을나흐면 이제는 
그리귀한줄몰라 둘재셋재는 좀부리기도 하고 또아이가만허지니까 다일일이보살펴주기도힘들어 




 그러므로 아무리 귀중한 첫아들이건 첫손자건 집안에서 보살필사람이 만컨말건 
아이들이딴사람을 부리는 습관을 기르지말것입니다. 저혼자 어찌할수없을때는 식모더러라도 
집에서부리는 하인에게라도 좀해달라구 청하는식으로 해야합니다. 조선에서는 대체로 
집안하인부리기를 혹독하게해서 주인과 식모는 한층떨어지는게급으로 생각하는데서 
어른들사회에는 그런대로 통용될지모르나 아이들교육하는데는 여간 재미없는일이 아닙니다. 
밥먹고도 밥상은 식모만내가는것으로 알기때문에 밥먹고 슬적 일어나버리고 제가자고난 이불도 
식모가 개켜야하는줄 알기때문에 몸만 쏙 빠져나오고 마는 일은 아무리 관대하게 본대도 
교육상재미적습니다. 어머니가 하인을 너머경멸하게 취급하니까 아이들도어린애면서 
나이만히먹은 식모를 꾸짖고 못살게 구는일이 잇습니다. 
 
 적어도 내집에와서 보수를받으며 일은할지언정 인간으로서대접해야할것입니다. 
어머니가밥먹는밥상이라도 내가 두도록 하랴면 할머니가 옆에서 “그러케하면 식모버릇이 
없어져서 못쓴다”하시며 가만두게 하는 일이 없지 안흔가요? 숭륭쯤은 아이들이 갓다먹게하는 
것이 조치안흘까요 잠시잇는 식모버릇 가르치려다가 귀중한 내집자녀의 버릇이 나뻐진다면 
어떤편이 더 중대한 것일까요. 
 
 식모가 주인의 친절을 무시하고 버릇이 나뻐지는 것은 속상해서 내보내면 되지마는 
내집자녀가 나뿐버릇을 갖게되면 이문제는 어떠케 해결을 할것입니까 식모의 버릇을 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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